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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다가오는 자유 

 

2억 1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국, 브라질은 자유와 시장을 사랑하

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과 같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브라질 국민의 

생각과 브라질 정부의 공공 정책 모두 이제는 국가주의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리고 루드비히 폰 미제스와 같은 학자들의 저서

들은 브라질 서점에서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브라질의 자유주의자 로베르

토 캄포스도 이제 점점 유명세를 얻어가고 있다. 브라질은 이제 과거의 반(反)자유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바람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세금으로 만들어진 허울 좋은 공약들 대신, 진정한 결과물들을 요

구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 의회와 지방 의회 모두에서 자유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영

화와 같은 단어는 더 이상 해롭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과세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부정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두 배 가량 증가한 브라질 국민의 주식 투자액과 케인

스보다 미제스를 더 많이 검색하는 사회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브라질 사람들은 항상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었고, 예속보다 자유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사회를 통제하고, 기계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려 했

던 시도는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브라질의 번영을 저해하였다. 번영으로 가기 위

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대학가를 물들이는 자유 

 



브라질의 미래 리더들이 공부하고 있는 브라질 대학가에 자유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Como Se Preparar Para Uma Economia Liberal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Faro Editorial의 편집자, Pedro Almeida는 Mr. Reed의 책 출판의 배경을 이렇게 서술한다: 

 

우리는 브라질이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 Reed씨의 책을 출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브라질은 사회주의 이론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Reed씨의 책은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를 구축하는 원년인 올해를 기념할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보다 쉬운 표현으로 자유의 원칙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

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된다. 교육의 선택과 기업가정신과 같이 좋은 개념은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 언론 역시 정치적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

를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 국민의 선거 출마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브라질 사람

들은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정부 기관의 도장이 아닌 개인 간

의 약속임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 몇 년은 자유를 사랑하는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유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 브라질의 앞날은 밝을 것이

라 확신한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liberty-is-on-the-rise-in-brazil/ 


